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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교구보 원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이따마교구장 

주교 마르셀리노 따니 다이지(谷 大二) 

 

노동의 본래 의미를 되찾자 

미국의 금융위기가 계기가 되어 세계 경제, 생활에 있어 불안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등, 일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자들도 고통스러운 입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익추구만을 우선으로 하는 

시장원리주의의 약점, 위험성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 정책은 

이주자를 인간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연시에, 저도 사회주교위원회도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생명과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그 중에는 살 집조차 잃은 노동자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실행에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위원회(사목회) 등에서 이를 의제로 하여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협력과 지원 활동을 해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위원회(사목회)에서 이러한 생활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저 역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이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세의 십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출애굽 20：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의 치하에서 가혹한 강제노동（1：11∼14）、신앙의 자유의 

침해（5：17）、노동착취가 행해졌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이윤을 올리기 위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착취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창조에 본받아, 노동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창조에 참여하며, 안식일에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은, 하느님께서 착취와 억압의 구조 

안에서 멸시당한 노동과 안식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경제불안, 생활불안의 시대에는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우선의 

사회 안에서, 하느님 모상(模像 Imago Dei)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노동과 

안식의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노동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관한 

일본 정책이나 법률에서도 이러한 하느님의 가르침,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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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톨릭 신학원 탄생 

사이타마 교구에서는 올해, 후지다 메구미(藤田恵) 부제가 사제로, 그리고 넬슨 세느 

가바씨씨 신학생이 부제서품을 받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넬슨 부제를 포함헤서 7 명의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양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3 명의 지원자가 사제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커다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에는 도쿄와 후꾸오까에 두 개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개의 신학교가 하나의 체제로 들어가며, 「일본 가톨릭 신학원」으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48 명이 이 신학원에서 양성됩니다. 장래의 교회를 

지고 갈 신학생이 한 장소에서 양성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쳐지는 것에 의해, 신학교에 부담하는 교구 분담금은 200 만엔 

정도 늘어납니다. 교구에서의 양성비 등을 포함해서 2008 년도에는 

1800 만엔이었으므로, 2009 년에는 2000 만엔이 양성비로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알의 밀알(一粒 の麦)」회원의 기부, 각 본당으로부터의 「신학교비」、그리고 

교구운용재산의 이자 등에 의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2008 년도는 여러분의 협력에 

의해「한 알의 밀알(一粒の麦)」는 600 만엥、「신학교비」は 4 백만엔이 모아졌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한 알의 밀알(一粒 の 麦)」과「신학교비」에 의해 

신학생 양성비를 꾸려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一粒の麦)」의 회원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원이신 분들께서는 많은 곳에서 회원을 늘려주시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본당도 「신학교비」에 대한 협력을 도모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울러, 

신학생, 지원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여러 행사가 거행됩니다 

 2 월, 이바라끼현(茨城県) 서블록(西 Block)에 죠우소우(常総)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3 월에는 또치기(栃木県)의 남블록(南 Block)의 까미노까와(上三川)교회의 새로운 

성당이 헌당되었습니다. 각각의 블록들의 협력, 사이타마의 모든 본당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 드립니다.  

교구 창실 70 주년 기념「블록 별 대항 풋살(미니축구) 대회」가 5월 4일에 열리며,  

까프친회에 의탁된 기부금에 의한 상금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우쭈노미야(宇都宮) 

해성 여자학원이 장소를 기꺼이 제공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각 블록에서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회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응원단에도 상금이 있으니, 

빠짐없이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대회가 되리라 봅니다. 

 「정의와 평화협의회 사이타마 대회」（10 월 10 일∼12 일）는 금년도에 맡는 

타교구가 없어, 오미야(大宮)교회와 많은 교회 여러분의 협력에 의해, 사이타마 



 3 

교구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실행위원회는「알기 쉬운 말로,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평협(正平協)」이라는 

슬로우건도 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참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 슬로우건은 

철회하였습니다만, 그러한 뉴앙스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참석해주기 바랍니다. 분과회는 몇 개의 본당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구대회」（11 월 23 일）는 사이타마현 북 ・ 동의 두 개의 블록 담당으로, 

후꾸야(深谷)에서 행해집니다. 교구대회를 위한 단계로서「성서 여행」도 기획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1992 년부터 2 년에 한번 개최되는 교구대회는 하느님의 백성의 

일치, 협력, 교류의 상징적인 모임입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 가능한 많은 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생활불안, 경제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형제자매로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께 식탁에 둘러앉고,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며, 희망을 

갖고 씩씩하게 걸어갑시다. 


